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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흰 벽에는――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김종길, ｢문｣ -

*정밀 : 고요하고 편안함.

(나)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도반 : 함께 도를 닦는 벗.

(다)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잊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잊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잊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잊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잊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

-유한준, ｢잊음을 논함｣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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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⑤ ‘닫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24.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잊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② ⓑ :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③ ⓒ : 잊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④ ⓓ :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⑤ ⓔ :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하여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2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② ㉠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③ ㉠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④ ㉠과 ㉡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⑤ ㉠과 ㉡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 

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

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②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③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잊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④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⑤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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